
친8	 친 구 들

“너희는 [정직하게] 행하[라]”(고린도후서 13:7)

“동
생을 좀 돌봐 줘야겠구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빠랑 엄마는 편찮으신 분을 도와드리러 가야 하거든.”

자그마한 우리 집 바닥을 쓸고 있던 나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시는 엄마는 

이렇게 자주 와드의 자매님들을 방문하러 가세요.

엄마는 “고맙구나, 알린.” 하고 말씀하시며 내 이마에 

입맞춤을 하셨어요. “존은 자고 있고, 부엌 조리대에 빵 반죽을 

올려 뒀는데 만지지는 말아 주렴.”

현관문 너머로 엄마와 아빠가 자동차를 타고 먼지 나는 

길을 달려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엄마가 나를 믿어 

주신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나는 부엌을 쓸다가 잠시 손을 멈추고는 빵 반죽을 

들여다보았어요. 오늘 밤에 엄마가 빵을 구워 주실 거라 

생각하니 정말 신이 났어요. 우리 집은 보통 갓 구운 빵에 

집에서 직접 만든 잼을 발라 먹어요. 하지만 벌써 석 달 전에 

잼은 다 떨어져 버렸죠.

잼! 잼을 생각만 했는데도 뭔가 달콤한 것을 먹고 싶었어요. 

높다란 선반 위에 있는 설탕 단지를 흘깃 쳐다봤지요. 엄마가 

잼을 더 만들기 위해 설탕을 모으고 계시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설탕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더 배가 고파졌어요. 

결국 저는 의자를 조리대로 끌고 와서 선반으로 손을 뻗었어요. 

설탕 단지에 겨우 손가락이 닿았어요. 단지를 선반 

끄트머리로 끌어당겼는데 …

그만 단지가 선반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버렸어요! 얼른 

붙잡으려 했지만, 단지는 퍽! 소리를 내며 빵 반죽 한가운데로 

곤두박질쳤어요. 빵 반죽과 조리대, 바닥까지 설탕가루가 다 

쏟아져 버렸죠.

“아, 안 돼!”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그 소리에 제 아기 

남동생이 잠에서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그냥 울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이 난장판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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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맥브라이드

실화에	근거함

달콤한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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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존을 달래 준 다음, 나는 최선을 다해 설탕가루를 

치웠어요. 반죽에서 단지를 꺼내어 깨끗하게 씻고, 조리대와 

바닥에 흩뿌려진 설탕도 닦아 냈어요. 하지만 반죽에 들어간 

설탕을 꺼낼 방법은 없었어요.

설탕 단지를 선반에 다시 올려놓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엄마는 단지가 텅 빈 걸 눈치채지 못하실지도 모를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았어요. 

나는 단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엄마와 아빠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어요.

두 분이 집에 오셨을 때, 엄마는 설탕 단지를 단번에 

알아보셨어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냥 설탕을 조금 맛보려고 

했는데, 단지를 선반에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쏟아진 설탕을 다 

치우려고 했지만, 반죽에 들어간 설탕은 꺼낼 수가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이 말들을 쏟아내듯이 말했어요.

엄마는 잠시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러고는 “흠, 오늘 밤에 먹을 빵은 

훨씬 더 달콤하겠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는 저에게 싱긋 웃어 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어서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설탕이 잔뜩 들어간 빵을 먹으며 정직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모두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하지.”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고, 회개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복해하신단다. 정직하면 

언제나 축복이 뒤따르지. 처음에는 그러기 어렵더라도 말이지.”

나는 설탕을 쏟은 일 때문에 여전히 속이 상했어요. 내 

실수 때문에 올해 우리는 잼을 조금 덜 먹게 되리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내가 있는 그대로 말했다는 건 기뻤어요. 

설탕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느낄 수 없는 달콤한 기분을 

느꼈어요. ●

글쓴이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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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스러운	계명을	지키면	언제나	축복이	옵니다.	

성스러운	계명을	어기면	언제나	축복의	상실을	

초래할	뿐입니다!”

러셀 엠 넬슨,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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